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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분노란, 정신 생물학적인 정서 상태로 경미한 짜증이나 

성가신 느낌에서부터 강렬한 격노나 격분을 나타내는 주

관적인 감정에 이르는 것 까지를 총칭하는데(C. D. 

Spielberger, 1999) 현대인은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이자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정서로 분노를 꼽

는다(J. J. Goss, J. M. Richards & O. P. john, 2006). 이

처럼 우리가 분노에 주목하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노가 비난, 적대감, 공격성과 관련될 뿐 아니라 

원시적이고 강렬한 감정으로 비사회적, 반사회적 분노행

동 및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L. Berkowitz, 

1989; R. S. Lazarus, 2001). 

분노 체험 이후에 나타나는 분노행동은 청소년기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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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s of middle school students’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impulsive reaction, verbal aggression, physical con-

frontation and indirect expression). A sample of 346 first and second year students of middle school participated in the autono-

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scale, the irrational beliefs scale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scale. Pearson’s corre-

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⑴ The relations among autonomy of psycho-

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were significant. The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irrational beliefs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Irrational beliefs pro-

duc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behavioral anger response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subtypes of behavioral 

anger responses. ⑵ There wer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The effects of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on impulsive reaction, physical 

confrontation and indirect expression were fully mediated by irrational beliefs. However, the effect of autonomy of psycho-

logical growth environment on verbal agg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irrational belief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rrational belief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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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 청소년기는 부모에게 가장 큰 분

노를 나타내는 시기이며(H. Lerner, 1985) 높은 학업 스트

레스, 신체적․심리적 변화 및 불안정한 심리상태, 미숙한 

통제력과 사회적 기술 같은 청소년기 특성들은 청소년들이 

분노에 대해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C. A. Anderson and B. J. 

Bushman(2002), E. Jung and H. Song(2010)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분노 통제가 어렵고 공격적, 폭력적인 행동

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언어, 욕설, 표정, 물건파괴 등의 방식으로 분노를 겉으로 

직접 표현하는 분노표출 수준이 대학생과 직장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H. Kwon, 2014). 또한 분노

행동은 정서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M. K. Rothbart 

& S. A. Ahadi, 1994) 분노반응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외

현적 문제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L. Steinberg et 

al., 2006). 이에 청소년의 분노행동에 대한 연구 특히, 분

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시

사되나 관련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R. W. Novaco(1994)는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의 행

동을 충동적인 반응, 언어적 공격,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A. Kehn, S. E. Culhane, L. 

Kolmans, & S. J. Bongard, 2015). 충동 반응은 분노를 

느낄 때 버럭 화를 내는 등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하며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대결은 각각 언어와 폭력으

로 사람이나 사물에 분노를 표현하는 유형을 말한다. 간

접적인 표현은 분노를 야기한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에

게 분노를 대체하여 표현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C. D. 

Spielberger, S. S. Krasner and E. P. Solomon(1988)은 

분노에 대한 반응을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

하였다. 분노표출 행동은 냉정한 말투나 욕설, 표정, 물건 

파괴 등으로 분노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행동을 말한

다. 분노억제는 분노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거나 상황을 피하고 뒤에서 분노를 야기한 대상을 비난

하는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다. 분노조절은 분노를 조절하

고 다루려 애쓰는 행동으로, 분노를 야기한 상황과 상대

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처럼 분노 상

황에서의 행동 및 분노에 대한 반응은 다양한데, C. D. 

Spielberger et al.(1988)이 제시한 분노조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긍정적이지 않은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분노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및 행동에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 부모

는 자녀에게 분노행동의 모델이 되며(J. R. Averill, 1982) 

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인 분노행동인 분노억제에 부모가 영

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M. B. Jones & M. 

K. Peacock, 1992), 부모의 허용적인 훈육이 청소년 자녀

의 부정적 분노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B. J. 

Houltberg, A. S. Morris, L. Cui, C. S. Henry, & M. 

M. Criss, 2016)가 이를 증명한다. 관련 개념 중 심리적 

환경은 인간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과정을 뜻하는 용어

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심리적 성장환경이라 

일컫는다.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질과 수준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그에 따라 형성된 부모에 대한 이미지

에 의해 결정된다(S. Chang, 2002; E. Shim, 1992). 심리

적 성장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심리적 성장

환경의 자율성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보장하며 자

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정도, 자녀를 독립적

인 개체로 인정하고 의사표현 기회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청소년 자녀의 분노행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청소년기에는 자유, 자율에 대한 욕구와 간섭받기를 

꺼려하는 성향이 증가하므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은 가정의 자녀는 욕구좌절 상태에 놓이게 된

다. 자율에 대한 욕구좌절은 충동적이고 폭발적인 분노행

동을 야기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왔다. 분노행동을 충동반응, 언어적 공격 및 신

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부모가 자

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과보호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녀에 비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E. An, 2008; E. Lee, 2001) 심리적 성장환

경의 자율성과 분노에 대한 충동반응 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 Cui, A. S. Morris, M. M. Criss, B. J. 

Houltberg and J. S. Silk(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

제적 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공격적인 분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언어

적 공격 및 신체적 대결 반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H. Kassinove and D. G. Sukhodolsy(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허용성 및 제한이 자녀의 공격, 분노

반응과 관련이 있었고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 

Cui.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낮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청소년의 분노조절을 거쳐 언어적․신체적 공격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M. Suk and I. Oh(2014)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저해하고 필요 이상

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청

소년의 분노표출 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Y. Oh(2012)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부모의 과잉간섭 태도는 청소년의 

분노표출 행동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

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분노행동인 언어적 공격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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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대결에 부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Y. Kim 

and Y. Kang(201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의견충돌이 빈

번하고 부모의 과잉기대 및 간섭 수준이 높으며 부모와 

대화가 안 통한다고 보고하는 등 부모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지각한 청소년 일수록 회피대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부모요인이 

일반청소년의 회피 대처양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분노를 

야기한 대상에 직접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해결을 시도

하는 대신 다른 대상에 분노를 표현하는 회피반응인 간접

적 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국계 미국인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J. Liew, O. Kwok, Y. Chang, B. 

Chang and Y. Yeh(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분노조절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 Walton and E. Flouri(2010)의 연

구에서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낮은 경우 분노를 

포함한 정서적 어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분노행동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

명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분노행동에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

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수준이 

낮다고 지각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강렬하고 부정적인 분

노행동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

율성이 분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다른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여러 요인들 중, 분노행동에 대

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J. Persampiere, G. Poole, & 

C. Murphy, 2014), 부모의 양육태도와 분노조절 행동 간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J. Son, 2011)를 고려

하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동 간 관계를 비

합리적 신념이 매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합리적 신념

이란 완고하고 비논리적이며 부당한 인지를 뜻한다(C. 

Wijhe, M. Peeters, & W. Schaufeli, 2013). 비합리적 신

념은 ‘나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같은 자신에 대한 당

위성, ‘부모는 항상 나에게 친절해야 한다’와 같은 타인에 

대한 당위성, ‘집은 항상 깨끗해야 한다’같은 조건에 대한 

당위성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위적 신념, 절대적 바람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개인은 좌절감, 분노를 느끼고 부정적인 분노행동을 나타

내기 쉽다(A. E. Ellis & W. Dryden, 1997; A. No, 

2006). 즉 비합리적 신념은 충동 반응, 언어적 공격 및 신

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등 부적응적인 분노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대체하여 분노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성취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분노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력이 확인되

어 왔다(A. Ellis & J. Wilde, 2001; M. Kim & Y. Lee, 

2008). 여러 비합리적 신념 중에서도 상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awfulizing), 좌절에 대한 낮은 인

내력(low frustration tolerance), 전반적인 자기평가

(global self-ratings) 그리고 당위적 요구(dictatorial de-

mands)가 분노행동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 C. Martin & E. R. Dahlen, 2004). 비합리적 신

념과 분노행동의 하위유형인 충동반응, 언어적 공격 및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충동반

응과 상반되는 분노행동양식인 분노억제에는 정적영향을, 

분노조절에는 부적영향(J. Kim & Y. Lee, 201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신념은 충동반응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K. Hong, Y. Chea and M. Lee(2000), M. E. 

Bernard(1998)의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 공격적인 

분노표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

적 신념은 분노에 따른 언어적 공격 및 신체적 대결 행동 

증가에도 영향을 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 C. Martin 

and E. R. Dahlen(2004)는 비합리적 신념이 개인의 분노

행동 및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과 상

황을 실제보다 더 나쁘게 받아들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분

노억압 행동과 공격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

다. C. I. Eckhardt and H. Kassinove(1998)의 연구에서

는 부부 관계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야기

하는 상황에서 떠오르는 신념들을 이야기하게 한 결과, 

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은 연구대상보다 일반적인 비합리적 

신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인지적 왜곡을 

더 자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분노상황을 

제시하기에 앞서 비합리적 신념을 측정하지 않았다는 한

계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 신념이 공격적인 분노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R. C. Martin & E. R. 

Dahlen, 2004). 또한 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J. 

Persampiere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반응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

리적 신념은 분노행동과 상관이 있고 분노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의 창시자인 Ellis는 인간은 합리적 사고와 비합리

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으나 가

정과 사회의 영향으로 비합리적으로 사고하게 된다고 하

였다(A. Ellis, 1962). 비합리적 신념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데에는 가정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영향을 미친다. Y. Joo(2000)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성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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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비합리적 

신념 및 비합리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 

Yang(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중 자율-통제 차

원이 비합리적 신념의 여러 영역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 Hong et al.(2000)의 연구에서

는 전제적이고 통제적인 부모의 태도 그리고 비합리적 신

념과 상반되는 합리적 신념이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부모가 과잉간섭하고 과보호하는 환경 즉, 심리적 성장환

경의 자율성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 자녀는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갖게 되며(D. Silove, 

G. Parker, D. Hadzi-Pavlovic, V. Manicavasagar, & 

A. Blaszczynski, 1991)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

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역

기능적 인지 및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A. T. Beck, 1976). 이처럼 선행연구는 비합리

적 신념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및 분노행동과 분명

한 상관을 가지며 이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M. Suk and I. Oh(2014)는 자녀의 자율성을 억

제하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분노표현 사이를 어

떤 현상에 대해 순간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현상을 왜곡하

며 부정적 사고를 하는 인지적 특성인 부정적 자동적 사

고가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 또한 J. Son(2011)의 연구에

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분노조절 행동 사이를 인지적 특

성인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지적 특성으로써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적 

성장환경과 분노행동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청소년의 심리적 성장환경 자율성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살

핀 연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분노

조절 수준이 유의하게 낮고(J. Ahn & K. Ahn, 2012) 법

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만 14세에 해당되는 

촉법소년의 분노로 인한 강력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The Herald Business, 2016)에 기초해,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하여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동의 관

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비합리적 신념, 

분노행동 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

구를 통해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

리적 신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청소년의 분노행동을 관리, 지도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래

에 연구문제 및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비합리적 신념 및 

분노행동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동의 관계

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1.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충동반응의 관

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

는가?

         2-2.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언어적 공격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매개효과를 나

타내는가?

         2-3.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신체적 대결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매개효과를 나

타내는가?

         2-4.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간접적 표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매개효과를 나

타내는가?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임의 표집한 서울시 내 중학교 세 곳의 교감과 조사 

참여 여부, 대상 학년, 조사 내용과 시기에 대해 상의한 

결과 1개 학교 1, 2학년생들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조사 전 중학교 1, 2학년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문항의 적절성과 소요 시간을 검토하였고 아동․

가족학 전공 교수 및 중학교 교사에게 도구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다. 2014년 12월 15일부터 1주일 간, 중학교 1, 

2학년생 38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여를 원

치 않은 학생들은 불참할 수 있게 하였고 참여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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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제공하여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거된 설

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7부를 제외하고 346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 176명

(50.87%), 여학생 170(49.13%)명이었고 학년 별 분포는 1

학년 136명(39.31%), 2학년 210명(60.69%)이었다. 인구학

적 정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E. Shim(1992)이 제작한 

심리적 성장환경 질문지에서 자유척도를 사용해 측정하였

다. 이 척도는 ‘무슨 일이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

다’, ‘나는 집에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와 같

은 문항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로 구분된 5점 척도 상에 반응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9였다.

2) 비합리적 신념

R. DiGiuseppe, R. Leaf, T. Exner and M. W. 

Robin(1988)이 개발한 일반적 태도 및 신념 척도(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GABS)를 S. Seo(2004)이 번

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취에 대한 집착, 자기비하,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

은 인내력, 무시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과민성, 호감이나 

인정에 대한 집착에 관한 5개의 비합리적 신념 하위척도

와 1개의 합리적 신념 척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신념척도를 제외하고 비합리적 신념척도들의 총점

을 사용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강하게 동의

한다’로 구분된 5점 척도 상에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3이었다.

3) 분노행동

R. W. Novaco(1994)의 분노 척도(Novaco Anger Scale)

를 H. Namkoong(1997)이 번안한 것에서 행동영역 척도

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의 행동영역은 분노를 느

끼는 상황에서의 행동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중 충동

반응은 분노자극에 대해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반

응하는 패턴을 말한다. 언어적 공격은 분노 유발상황에서 

타인을 기분 나쁘게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어를 사용

하는 유형이며 신체적 대결은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

치고 공격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간접적 표현은 

수용될만한 대체물에 분노를 전환해 표현하는 형태로 자

신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없는 약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간접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벌컥 내

는 편이다’(충동반응), ‘누가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른다’(언어적 공격), ‘나는 화가 나

면 쉽게 다른 사람을 때린다’(신체적 대결), ‘화가 나면 물

건을 던지거나 부순다’(간접적 표현) 등 총 16문항으로 구

성된다. 3점 척도 상에 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각각의 분노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한다. 

분노행동 하위유형 별 Cronbach’s α는 충동반응 .78, 언

어적 공격은 .81, 신체적 대결은 .80, 간접적 표현은 .78이

었다.

3. 자료분석

SPSS WIN 22.0을 사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변

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Pearson’s r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비합리적 신념이 심리

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를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종속변인인 분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

인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

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심리적 성

장환경의 자율성과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1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인의 영향력

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

Category Frequency %

Sex
Male 176 50.87

Female 170 49.13

Grade
1 136 39.31

2 210 60.69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46)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34권 6호 20166

- 32 -

Ⅲ. 연구결과

1.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비합리적 신념 및 분

노행동 간의 상관관계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변인들 간에는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

성은 비합리적 신념(r=-.21, p < .001), 분노행동의 하위유

형들인 충동반응(r=-.15, p < .01), 언어적 공격(r=-.29, p 

< .001), 신체적 대결(r=-.13, p < .01), 간접적 표현

(r=-.13, p < .01)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비합리적 신념

은 분노행동의 하위유형인 충동반응(r=.40, p < .001), 언

어적 공격(r=.24, p < .001), 신체적 대결(r=.38, p < .001), 

간접적 표현(r=.42,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충동

반응은 언어적 공격(r=.45, p < .001), 신체적 대결(r=.59, 

p < .001), 간접적 표현(r=.62,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

였고 언어적 공격은 신체적 대결(r=.56, p < .001), 간접적 

표현(r=.40, p < .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났다. 신체적 대

결은 간접적 표현(r=.51, p < .001)과 정적상관이 있었다.

2.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비합리적 신념 및 분노행동 

하위유형들 간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심리적 성장환경

의 자율성과 분노행동의 관계를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R. M. Baron and D. A. Kenny

(1986)가 제시한 단계를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

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공차는 .89-.97, 

분산팽창계수는 1.10-1.14사이에 분포하여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는 1.81-1.99

로 나타나 변인들이 상호독립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및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합

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충동반응의 관

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심리적 성장

환경의 자율성은 충동반응 분산의 3%를 설명하였으며(β

=-.16, p < .01) 2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비합리적 신념의 분산을 5%를 설명하였다(β=-.21, p < 

.001). 3단계에서 충동반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β=.39, p < .001) 충동반응

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회귀계수는 1단계에서

와 달리 유의하지 않았다(β=-.08, p=ns). 3단계에서 심리

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비합리적 신념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이 충동반응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17% 였다. 

따라서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충

동반응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s test를 실시한 결

과 z값은 -3.28로, 비합리적 신념의 완전매개효과는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1.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1.00

2. Irrational beliefs -.21*** 1.00

Behavioral 

anger 

responses

3. Impulsive reaction -.15**  .40*** 1.00

4. Verbal aggression -.29***  .24***  .45*** 1.00

5. Physical confrontation -.13**  .38***  .59***  .56*** 1.00

6. Indirect expression -.13**  .42***  .62***  .40***  .51*** 1.00

Table 2. Correlations among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and behavioral anger 

responses (N=346)

**p < .01, ***p < .001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β R2 F

1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mpulsive reaction -.16** .03 9.63**

2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21*** .05 18.12***

3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Impulsive reaction

-.08

.39*** .17 40.77***

Table 3.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of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impulsive reaction (N=346)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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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gure 3>과 같이,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

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언어적 공격의 관계를 매개하였

다. 1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언어적 공격 

분산의 8%를 설명하였으며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β=-.29, p < .001). 2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비합리적 신념의 분산을 5%를 설명하였다(β

=-.21, p < .001). 3단계에서 언어적 공격에 대한 비합리

적 신념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고(β=.22, p < .001) 언어

적 공격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회귀계수는 1

단계(β=-.29, p < .001)보다 감소하였다(β=-.21, p < .001). 

3단계 모델이 언어적 공격의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11%

로 1단계보다 3% 증가하였다. 즉,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

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언어적 공격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Sobel’s 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z값은 -2.47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able 5>와 <Figure 4>를 보면, 비합리적 신념은 심

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신체적 대결 간 관계를 매개함

을 알 수 있다. 1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신체적 대결 분산의 2%를 설명하였으며(β=-.13, p < .01) 

2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비합리적 신념의 

분산을 5% 설명하였다(β=-.21, p < .001). 마지막 3단계에

서 신체적 대결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회귀계수가 유의

하였고(β=.38, p < .001) 신체적 대결에 대한 심리적 성장

환경의 자율성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07, p=ns). 3단계 모델이 신체적 대결의 분산을 설명하

는 정도는 16%였다. 즉,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상장환

Figure 2.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impulsive reaction

     
Figure 3.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verbal aggress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β R2 F

1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Verbal aggression -.29*** .08 36.34***

2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21*** .05 18.12***

3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Verbal aggression

-.21

.22

***

*** .11 24.30***

Table 4.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of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verbal aggression (N=346)

***p < .001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β R2 F

1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physical confrontation  -.13** .02 7.19**

2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21*** .05 18.12***

3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physical confrontation

-.07

.38*** .16 36.40***

Table 5.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of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physical confrontation (N=346)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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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자율성과 신체적 대결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였다. 

Sobel’s test로 완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z값

은 -3.00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able 6> 및 <Figure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합

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간접적 표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심리적 성

장환경의 자율성은 간접적 표현 분산의 2%를 설명하였고

(β=-.13, p < .01) 2단계에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비합리적 신념의 분산을 5%를 설명하였다(β=-.21, p < 

.001). 3단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였으

나(β=.42, p < .001) 간접적 표현에 대한 심리적 성장환경

의 자율성 회귀계수(β=-.03, p=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단계 모델이 간접적 표현을 설명하는 정도는 

18%였다. 그러므로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비합리적 신념의 관계를 완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Sobel’s test로 완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

과 z값은 –3.28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Ⅵ.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비

합리적 신념 및 분노행동의 하위유형들 간 상관관계를 확

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

행동 간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 Son(2011), M. Yang(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더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적인 부모의 태도, 그에 따른 

경험과 활동 기회의 제한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기인식

과 무력감을 야기할 수 있고, 그 결과 청소년의 자기비하 

및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 세상은 통제적이고 제한적이

라는 인식 등과 관련된 비합리적 신념(R. DiGiuseppe et 

al., 1988)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심

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분노행동 하위영역인 충동반

응,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모두와 부

적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보

장된 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일수록 분노상황에서 자신

을 더 잘 조절하고 덜 충동적으로 반응함을 의미하는 것

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과 자유를 보장할수록 

청소년은 분노 상황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어를 덜 사

용하며 다른 사람을 신체적으로 해치거나 공격하는 경향

Figure 4.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physical confrontation

       
Figure 5. The mediating effects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indirect express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ant variable β R2 F

1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ndirect expression -.13** .02 6.94**

2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21*** .05 18.12***

3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Irrational beliefs 
Indirect expression

-.03

.42*** .18 43.45***

Table 6.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s on the relationship of autonomy of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indirect expression (N=346)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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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고 대체물에 분노를 전환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상대

를 공격하는 경향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는 부모의 과잉간섭 태도가 남자

청소년의 분노조절 행동과 부적상관을, 분노표출 및 분노

억제 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보이며 여자청소년의 분노억제 

행동과 정적상관을 나타낸 H. Chang(2016)의 연구, 부모

양육태도와 분노표현 간 상관을 보고한 E. An(2008)의 연

구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의 분노행동은 심리적 환

경의 자율성과 상관이 있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모는 자

녀와의 관계에서 자기규제와 조절을 가치 있게 다룬다는 

점을(D. Baumrind, 1991) 고려하면 청소년의 분노행동을 

개선하는데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

합리적인 신념은 분노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이 낮은 중학생은 분노상황

에서 충동적인 반응을 덜 나타내고 상대에게 공격적인 언

어, 신체적 공격을 덜 사용하며 분노를 야기한 대상이 아

닌 다른 대체물에 분노를 표출하는 간접적 분노표출 행동

을 덜 나타냄을 의미하는 결과로,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

행동과 관련된다는 REBT 학파의 주장(A. Ellis & J. 

Wilde, 200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노행동의 하

위영역인 충동반응, 언어적 공격, 신체적 대결과 간접적 

표현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J. Kim and 

Y. Lee(2013), R. C. Martin and E. R. Dahlen(2004)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충동반응, 언어적 공격, 신

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같은 부정적인 분노행동들은 서

로 연관이 있고, 분노상황에서 한 가지 부정적인 분노행

동을 많이 그리고 자주 나타내는 청소년일수록 다른 유형

의 분노행동들도 빈번하고 강렬하게 나타냄을 뜻하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충동반응, 언어적 공격,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중 한 가지 행동을 잘 나타내는 청소년은 다

른 유형의 분노행동도 쉽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분노행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한 가지 분노행동을 개

선하는 데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다양한 분노행동을 모두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비합리적 신념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 결

과,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노행

동 하위유형인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과의 관계

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

의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에 대한 충동적인 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

한다. 또한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을 유발하는 

요인은 비합리적 신념이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달리 말하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에 의해 활성화된 분노상황에 

대한 지각과 해석 즉, 비합리적 신념이 청소년의 충동반

응,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비합리적 신념에 영

향을 미친다는 주장(A. E. Ellis & W. Dryden, 1997; J. 

Son, 2011)과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에 개입함으로써 충

동반응(H. Chang & W. Choi, 2008), 신체적 대결(Y. 

Hwang & Y. Kim, 2013), 간접표현(S. Kim & S. Hong, 

2011) 개선에 효과를 거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타당

성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과 충동반응 및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과 관련 있는 분노

표출 요인 간의 관계를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난 M. Suk and I. Oh(2014)의 연구결과

와는 불일치하였다. 이는 두 연구의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내용 그리고 발현과정에 차

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합리적 신념과 부정적 자

동적 사고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인지체계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비합리적 신념의 내용은 ‘반드시, 항상 ~해

야만 한다’는 당위성과 관련되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는 

과잉일반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파국화 등을 포함한

다. 또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는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A. No, 2006). 이처럼 내용과 발현 

특성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냈고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

고가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

(M. Suk & I. Oh, 2014)와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 신념과 부적응적 분노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강

력한 악순환 구조(S. Kwon, 2013; A. Wells, 1995)도 고

려해 볼 수 있다. 악순환 구조란, 비합리적 신념은 부적응

적 분노행동을 야기하고 분노행동의 결과는 비합리적 신

념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순환적 패턴을 말한다. 예를 

들면, 충동반응과 관련된 자기비하 신념은(J. R. Ramsay, 

2010) 충동반응을 야기하고 충동반응에 대한 주변의 부정

적 평가, 후회와 좌절감은 자기비하 신념을 더 강화시킨

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충동반응과 비합리적 신념 모

두 더욱 확고해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비합리적 신념인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은 청소년의 신체적 대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S. Kwon, 2013; R. C. Martin & E. R. 

Dahlen, 2004) 신체적 대결에 따른 즉각적인 분노저하는 

신체적 대결이 효과적인 분노행동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강화시킨다. 또한 신체적 대결은 성인의 개입과 처벌을 

유도한다. 엄격한 개입과 처벌은 청소년이 자기비하, 세상

에 대한 부정적 신념까지 갖게 만들어 부정적인 분노행동

을 강화시킬 수 있다.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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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복수할 위험이 없는 약자나 물건에 분노를 표출

함으로써 분노와 긴장이 안전하게 해소되는 것을 경험한

다. 간접표현이 주는 만족감은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노행동이란 믿음을 강화

시키고, 이 믿음은 분노상황에서 간접표현을 지속하게 만

든다. 이 같은 비합리적 신념-부정적 분노행동 간 상호강

화 패턴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낸 선행연구와는(M. Suk & I. Oh, 

2014)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비합리

적 신념이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에 완전매

개 효과를 나타낸 공통적인 이유로 청소년의 부모, 가족

에 대한 인식 변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청년기부터는 

가족과 거리를 두면서 가족을 보다 객관적으로 때로는 비

판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가족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에 

비중을 둔다는(O. Chung, 2007; H. S. Sullivan, 1953) 

특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즉, 청소년기에는 가족에 대

한 객관적․비판적 시각이 발달하면서, 심리적 성장환경

을 구성하는 주축인 부모를 나름의 기준으로 평가해 보는 

경향성과 또래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분노행동에 대

한 부모의 영향력이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가

능성이 있다. 더욱이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교우관계, 이성교제, 학습 시간과 양 등에 

더 관심을 갖고 자녀의 일상에 더 관여할 수 있다. 따라

서 청소년은 부모가 아동기 때보다 자율성과 자유를 덜 

보장한다고 느낄 수 있고 이전 보다 부모와의 심리적 거

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영향력이 비합리적 신념에 비해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충동적 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표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의 완전매개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향후 청

소년을 위한 분노행동 조절 프로그램에서는 충동반응과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비합리

적 신념을 교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한편, 비합리적 신념은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분

노행동 하위유형인 언어적 공격을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이 언어적 공격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합리적 신념을 투입하였을 때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 영향력이 감소됨을 뜻한다. 그

리고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은 언어적 공격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합리적 신념을 통해 간접적

인 영향도 미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과보호가 중

학생의 분노표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인지체계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가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결과(M. Suk 

& I. Oh, 2014)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고 완고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청소년의 

부모, 그리고 이런 청소년의 언어적 공격을 개선하고자 

하는 상담자 및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비합리적 

신념 수준이 높고 완고한 청소년의 언어적 공격 행동을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해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합리적 신념의 영

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언어적 공

격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부모교육 및 상담을 병행하는 것

이 효과적임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청소년 분노조

절 프로그램에 부모가 참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E. Kang, M. Kim, & B. Lee, 2015; J. Kim & G. Lee, 

2013) 청소년의 분노 범죄 증가 현황(The Herald Business, 

2016)을 고려하면 부모의 참여 유도 방안이 시급히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

교에서의 부모교육 및 면담 기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청

소년기 부적응적 분노행동의 위험성과 분노행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구마

다 설치된 국가 청소년 시설에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한 

분노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 부모

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비합리적 신념의 완전매개효과 크기는 간접적 표

현,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합리

적 신념을 투입하였을 때,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감소한 폭이 간접적 표현이 가

장 크고 다음으로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표현의 완전매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

난 것은 간접표현이 충동반응이나 신체적 대결과는 달리, 

자신의 분노행동을 수용해 줄 만한 상대나 자신의 분노표

현에 보복할 가능성이 없는 대상을 찾아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 즉, 회피 및 소극적 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노를 야기한 대상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

응하는 것, 갈등 대상과 직접 대면 및 대결하는 행동과 

달리, 간접적 표현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도감을 얻고

자하는 욕구, 보호를 요하는 개인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 

또한 회피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충동반응이나 신체적 대

결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에게서는 보기 어려운 비합리적 

신념들 예를 들면, 좋은 감정만 느껴야 한다, 부정적인 사

건은 겪지 않는 것이 좋다 같은 신념을 갖고 있다(D. M. 

Clark & A. Wells, 1995; S. C. Hayes, K. Strosahl, & 

K. G. Wilson, 1999). 즉, 간접표현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은 다른 유형의 분노행동을 나타내는 사람보다 더 다양한 

편견과 비합리적 신념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과 

보호에 대한 갈망 수준도 높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회피행동은 부정적 정서와 긴장 해소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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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 

수정할 기회를 박탈하여 비합리적 신념을 강화하는데 기

여한다(A. Wells, 1995). 즉, 간접적 표현에는 더 다양한 

유형의 비합리적 신념과 개인적 욕구가 관여하며 간접적 

표현은 비합리적 신념 수준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매개효과의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심리적 성장환경의 자율성과 청소년의 분노

행동 간 관계에 비합리적 신념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는 비합리적 신념에 

개입하여 분노행동 개선 성과를 거둔 I. Choi and S. 

Choi(2009), R. Beck and E. Fernandez(1988) 연구의 타

당성을 지지하며, 청소년의 분노행동에 개입하는 프로그

램 계획 시 비합리적 신념을 다루는 인지행동치료를 실시

함으로써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청소

년의 분노행동 중 언어적 공격 행동을 개선하고자 할 때

에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한 허용성과 자유의 중요

성 및 부모-자녀 관계에서 이를 표현하고 보장하는 방법

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혔다는 의의

가 있다. 한편,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점, 청소년들

은 부적응적인 분노행동인 분노억제를 야기하는 대상으로 

부모를 꼽고(M. B. Jones & M. K. Peacock, 1992) 부모

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통제력과 높은 상관(K. 

Kim, 2014)이 있음을 고려하면 충동반응, 신체적 대결, 

간접적 표현 개선 프로그램에서도 부모의 참여와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1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중학교 1, 2학년만을 대

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매개효과

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지역 및 자료 제공

자를 다양화하고 여러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

후 연구가 실시되어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장환경, 분노행

동 및 비합리적 신념에 관해 더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은 여러 하위유형으

로 구분되며 분노, 불안 등 문제행동 마다 관여하는 비합

리적 신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R. C. Martin & E. R. 

Dahlen, 2004; L. Stopa & D. M. Clark, 1993)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합리적 신념의 총점을 매개변인

으로 투입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비합리적 신념 하

위유형들 각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실시되어 연구변인에 대해 더 심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한 효과적

인 청소년 분노행동 개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안녕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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